
임진각 평화누리공원

글 윤혜원  사진 조채은

통일 염원 깃든 평화의 땅을 걷다

1950년 6·25 전쟁의 비극이 여전히 남아 있는 대한민국 대표 평화관광지 임진각. 

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역사·문화·예술의 공간인 평화누리공원을 소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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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와 평화의 출발선  

포근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초여름, 임진각 평화누

리공원의 ‘바람의 언덕’에는 형형색색의 바람개비가 

돌아가고 있다. 소풍 온 아이들은 드넓은 공원 위를 

뛰어다니며 자유를 만끽한다. 약 14만 평의 대규모 

관광지인 이곳은 다양한 전쟁 유물을 보유하고 있어 

통일안보 관광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. 

납북자들의 추모를 위해 건립된 ‘6·25전쟁 납북자 

기념관’, 군상황실 체험이 가능한 군사시설 ‘지하벙

커 전시관 BEAT 131’ 등 우리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

는 공간들이 자리한다.

예술로 표현한 전쟁의 아픔

얼핏 보면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곳이자 평화로운 가

족공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, 곳곳에서 분단국가의 

아픔과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을 발견할 수 있다. 공원 

초입에 있는 ‘평화의 발’이 그렇다. DMZ에 맨발로 첫

발을 내딛는 모습의 형상은 북한의 8.4 DMZ 지뢰도

발로 잃은 장병의 다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조형물

이다. DMZ 작전에 참여했던 육군 용사들의 군인정신

과 전우애를 기리고,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.

이외에도 철근과 대나무를 이용해 마치 사람이 걸어 

나오는 듯한 모습을 표현한 ‘통일부르기’, 통일된 미

래를 향해 힘차게 흘러가는 희망을 표현한 수도꼭지 

모양의 ‘Water-history’ 등 다양한 조형물이 평화누

리공원을 지키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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곤돌라 타고 떠나는 민통선 여행

임진각에서 좀 더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민간인

통제선 안까지 통하는 ‘평화곤돌라’를 타고 ‘캠프그

리브스’에 방문해 보자. 비무장지대로부터 2km가량 

떨어진 곳으로, 군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자유롭게 출

입할 수 있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. 

캠프그리브스는 미 육군 2사단이 1953년부터 2004

년까지 주둔한 장소다. 드라마 <태양의 후예> 촬영

지로도 이름을 알렸다. DMZ체험관, 기획전시관, 다

큐멘타관, 탄약고, 산책로, 전망대 등의 시설을 갖추

었다. 아쉽게도 다른 시설물들은 촬영대관 혹은 단

체관람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촬영 당일은 갤러리그

리브스만 방문할 수 있었다. 갤러리그리브스는 당시 

미군이 사용하던 볼링장을 재단장해 전시관으로 새

롭게 탄생시킨 공간이다. 현재 <젊은 날의 초상, 우

리들의 젊은 날>과 <세계의 선> 전시가 진행 중이

다. 한쪽에서는 전쟁 당시 징집된 학도의용군의 이

야기를, 나머지 공간에서는 정전협정서 지도 위에 

그려진 세 개의 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.

전시는 평화에 대해 ‘일상을 지키는 것’이라 말한다. 

평화를 위해서는 지나간 역사와 우리가 걸어가야 할 

길에 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. 임진각, 그리고 

캠프그리브스에서 자연 속 DMZ 여행을 떠나보는 

것은 어떨까.  

평화곤돌라 운영 안내

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-73 (마정리) 2층

9:00 ~ 18:00 (주말 19:30)

휴무 3월 4일 (국가 안전점검일) 

6월·9월·12월 첫 번째 월요일 (정기 안전점검일)

* 캠프그리브스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수

031-952-6388  

58

HEALTH & TOGETHER  천천히 걷기


